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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화재 

험성이 높은 지하 공간의 경우, 아직까지 련 규정의 근거가 미약하여 실 인 피난안  설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난 계획을 한 로우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재 사용 인 

선큰을 상으로 실제 유동인구를 측정하여 재실자 도를 분석하 다. 선큰으로 연결되는 출입구

들의 유동인구와 함께 유동계수를 측정하 으며 선큰내의  재실자 도 산정을 통하여 선큰의 피

기능을 한 연구 진행의 토 를 마련하 다.

1. 서 론

  2012년 ‘ 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리에 한 특별법(이하 고층법)’이 제정된 이

후, 규모 복합 건축물의 화재 안 에 한 심이 부각되고 있다. 고층법상 지하 공간에는 

피난 안 을 한 선큰(Sunken)을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선큰은 다른 

피난 경로에 비하여 재실자의 피난 활동에 많은 이 을 가지나 피난용량산정을 한 기본 인 

자료가 부족하여 실 인 재실자의 피난 상황을 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 계획을 한 로우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선큰 내 유동인구를 측정하

여 재실자 도를 분석하 다.

2. 선큰 재실자 도 측정

  기존의 재실자 도 측정연구는 성능 주설계  고층법의 도입과 함께 수행되었으며  건물 

내 모든 공간을 기 으로 특정 용도, 즉 매용도나 문화  집회용도 등, 하나의 상과 용도를 

기 으로 조사하 다. 그러나 본 연구의 상인 선큰은 통상 피난경로상의 지하역사 등과의 연결

통로 기능을 가지며 실제 장에서 조사가 수행되고, 고정 인 수용인원(상주직원)이 어서 기

존 연구결과의 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제 사용 인 선큰을 상으로 장 조사를 기 하

으며 측정 장소는 총 3개소로 지하역사에서 선큰으로 진입하는 지하 역사부분, 지상에서 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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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역사 선큰 계단 건 물

진입 진출 진입 진출 진입 진출

측정인원[명] 3,682 2,299 1,979 2,460 2,507  2,103

최대유동계수

[인/㎡․sec]
0.0592 0.0435 0.0435

선큰 재실자밀도

[인//㎡]
  

 


 
 

경로별 유동인구 

추이

선큰 

유동인구 추이

표 1. 경로별 측정 결과

으로 진입하는 선큰 계단부분, 선큰에서 건물로 진입하는 건물부분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실제 장에서의 측정 결과 값은 다음과 같다.

3. 맺음말 

  기존 피난계획에서 피난경로로 인정되고 있는 선큰은 수용인원과 유동계수를 고려하여 최 치

를 가정하여도 유사시 충분한 기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하공간의 선큰 설치의 

요성과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비상상황시 피난인원을 고려한 피난용량상의 문제 은 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선큰의 유효면  산정기   세부 인 피난경로 산출 련 규정의 검

토를 한 추가 연구가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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